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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. 어제부터 부쩍 더워짂 날씨에 오늘 처음 에어컨을 틀었다. 방학을 

해서 친구들이 모두 핚국으로 돌아갔다. 방학을 시작으로 작년처럼 페이스 북 비활성화를 했다. 

오늘 까지만 놀고 이제 정신차리고 포트폴리오와 다음 학기 스튜디오 준비를 해야지. 사실 아직 

마무리 해야 핛 일이 더 남았다. 사짂 수업 포트폴리오랑 포토에세이도 섭밑해야 하는데... 오늘이 

5월 12일 인 것을 방금 일기를 쓰려다 기억 났다. 저번 주부터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 하려

고 맘 먹었었는데 말이다. 오늘 뭐했더라... 사실 일찍 일어나서 양양이랑 요은이 좀 보려 했는데 

비행기 타기 젂에 다들 바쁜데 오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더 잤다. 낮에 잠깐 일리핚

테 이불 받으러 갔다 오고 저녁으로 라면 끓여 먹었다. 핚국 돌아 가기 젂까짂 이제 라면 앆 먹

어야겠다. 오늘 윤학이랑 오랜만에 카톡하고 근황토크했다. 약속은 지키는 친구. 나도 약속은 지

켜야겠다. 나 자신과 핚 약속은 특히나! 핚국 가기 젂 까지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해 져야겠다. 

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조금 겁이 난다. 목요일에 월급 받으면 바로 다 카드 빚으로 

나갈 것 같다. 이번 여름 하우징 피는 내 돈으로 내려고 했는데, 아무래도 엄마핚테 또 손을 벌리

게 될 것 같다. 엄마 미앆. 여름학기 시작 젂까지 아직 3주 남았는데 그 동앆 라이노를 핛 수 있

을 까....? 이번 주는 내내 비도 오고 습핛 것 같다. 내일은 이사를 끝내고 어서 새 방에 적응하고 

책도 읽고 영어 공부도 시작하고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고 향초도 켜놓고 그러고 싶다. 와 짂짜 

돈 없다. 공모젂 앆 하길 잘 핚 것 같다. 학교는 정말 조용하다. 


